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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우유 음료병, 테라사이클에 모아주세요!” 

글로벌 환경 기업 테라사이클, 플라스틱 재활용 위해  

빙그레, 김해시와 업무협약 체결 

 
◼ 테라사이클, 바나나맛우유 음료병 수거 캠페인 통한 물질 재활용 및 자원순환 실현 위해 빙그

레, 김해시와 업무협약 체결 

◼ 테라사이클, 빙그레와 손잡고 김해시청과 김해 시 내 20개 초등학교에서 ‘바나나맛우유 음료

병 수거 캠페인’ 실시 

◼ 테라사이클, 캠페인 참여 초등학교 대상 분리배출 및 환경보호의 중요성 알리는 어린이 환경 

무상 교육 제공 

◼ 수거된 바나나맛우유 공병은 원료화 공정을 통해 손쉬운 분리배출 도와주는 업사이클링 랩칼

(분바스틱)로 제작 

 

 
(왼쪽부터) 김영현 빙그레 김해공장장, 허성곤 김해시장, 에릭 카와바타 테라사이클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이  

김해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환경 기업 테라사이클이 ‘바나나맛우유 음료병 수거 캠페인’을 통한 물질 재활용 및 자원

순환 실현을 위해 빙그레, 김해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맺은 이번 업무협약에는 허성곤 김해시장, 김영현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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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 김해공장장, 에릭 카와바타 테라사이클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

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김해시민 대상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및 특정 플라스틱 재활

용에 관한 공동 캠페인 ▲김해 시민과 초등학교 대상 캠페인 참여 협조 ▲환경보호 기여를 위한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정보 교류 등 물질 재활용을 위한 협력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캠페인 공동 참여자로 활약하게 된 김해시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이 공식 인증한 ‘국제슬로시티’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일부터는 투명 페트 

별도 배출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올바른 분리배출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 

 

테라사이클은 김해 시청 내 민원실에 2월 한달 간 바나나맛우유 공병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시청에 설치된 수거함에 바나나맛우유 공

병을 넣기만 하면 쉽게 참여가 완료된다. 

 

테라사이클은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4월부터 7월까지 김해시 소재 초등학교 최대 20개교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교실’ 현장 교육을 무상 제공한다. 참여 접수는 테라사이클 이메일

(customersupport.kr@terracycle.com) 또는 유선전화(02-3390-4288)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20개

교를 대상으로 마감된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교에게는 바나나맛우유 공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업사이클링 랩칼 ‘분바스

틱(분리배출이 쉬워지는 바나나나맛우유 스틱)’ 패키지를 100개씩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교육 기

간 동안 가장 많은 바나나맛우유 공병을 모은 학교에는 전교생 대상 분바스틱 패키지 선물과 함

께 일부 학급에 한해 빙그레 김해공장 무료 견학 방문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테라사이클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에릭 카와바타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을 알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높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김해 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

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테라사이클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을 했지만 

김해시와 같이 특정 도시와 협력한 캠페인은 이번이 첫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교육과 수거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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